
일본의 고령자를 위한 섬유제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 인구의 5%를 넘으면 고령자사회

라고 하는데, 현재 7%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 인구의 10% 이상이 

되어 고령화 사회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앞서 고령자 사회가 됨으로써 섬유업계에서도 고령자

를 위한 시장수요가 장차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고령자를 위한 신상

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자에는 건강한 고령자와 보호 또는 간호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가 있

는데, 이제까지 이들을 위한 상품은 기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기능성도 실제로 고령자를 위한 요구(needs)를 이해한 상품인지, 그 요구

도 보호나 간호를 받는 측의 요구냐, 보호나 간호를 하는 측의 요구냐 라는 

문제도 있다. 이들 상품 메이커는 그들 나름대로 개발한 소재로 많은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제품의 노하우를 살린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그러면

서 판매 전에 모니터 조사하여 개량하거나 신상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러

한 상품들이 개발되어도 아직은 이를 위한 특수 유통시장이 미숙하여 이들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판매

가 되어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설명이나 안내가 부실한 실정이고, 상품의 

기능이 좋아도 디자인이나 감성면에서 소비자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고령자들이 찾는 제품을 소개한

다. 

 

◎ 시끼보 - 천연성분의 상품을 “대지의 은혜” 라는 브랜드로 묶어 

시끼보의 “대지(大地)의 은혜(恩惠)”라는 패밀리·브랜드(family brand)의 개



념은, 고령자 층의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졌다. 

고령자 층의 수요를 조사해 보면 그 특성은 ①기능이나 성능이 편리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경향 ②사소한 것도 원칙을 지켜 만든 것을 찾는 경향 ③

몸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경향 등, 3개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특성의 배경은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에 대한 애착이 강

해진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천연성분을 표면

에 내세워 “대지의 은혜”라는 패밀리·브랜드가 결정되었다. 

“대지의 은혜”라는 패밀리·브랜드 안에는 “알로에쥬(Aloeju)”를 위시하여 

“엘라이온(Elaion)AF”, “멜마(Merma)”, “차바프레슈” 등이 있다. 

“알로에쥬”는 1996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래, 시끼보의 차별화 소재에 대

한 판매고에서 매년 계속해 10위 이내에 들어간 롱·셀러(long seller: 장기판

매상품)로서, 알로에의 항균·보습작용을 가공한 원단이다. 

“엘라이온 AF”는 1998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원단으로서 올리브·기름

(olive oil)으로 유연가공이 되어 있다. 

1999년부터 발매된 “멜마”는 진흙 속에 들어있는 미네럴 성분을 정제하여 

섬유 내부에 고착시킨 원단으로서 앨러지(allergy)반응을 예방하는 앨러젼·배

리어(allergen-barrier)성, 보습성, 매끈매끈한 감촉 등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차바프레슈”는 2002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다(茶)의 주성분인 탄닌

(tannin)이 산화하여 만들어지는 “카테킨”으로 가공한 원단으로서 소취성(消臭

性), 항균성(抗菌性) 등을 갖는다. 

 

◎ 다이와보 - 강력한 소취력이 있는 침구 “그린·라이프” 시판 

다이와보가 상품화한 “데오메타피(Deometafi)”는 강력한 소취성 가공제로 처

리한 섬유로서 취기(臭氣) 분자를 냄새가 없는 물질로 분해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도 있어, 병원 내에서 감염될 수 있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에도 강한 항균성이 있다. 

다이와보는 이 “데오메타피”로 만든 침구를 상품화하여 “그린·라이프

(Green Life)”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강력한 소취성이나 항

균성뿐만 아니라 통기성이 좋은 삼차원의 입체적 편물조직에 원적외선을 방

사하는 섬유를 소재로 사용, 잠자리가 아주 편안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 가네보 합섬 - 리사이클 가능 “렌털·매트리스” 판매 

가네보합섬의 신시장개발 추진실에서는 다기능의 “파이버·쿠션(fiber 

cushion)”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파이버·쿠션”은 가네보의 독자적인 특수 성형(成形)가공기술로 두꺼운 

시트모양의 부직포를 여러 장 겹쳐서 매트리스의 두께를 만들어낸 다층(多

層)구조가 독특하다. 부분적으로 보조용 부직포를 층과 층 사이에 끼어 넣어 

고밀도(高密度)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침대요에서 사람의 허리부분이 눌려

도 가라앉지 않도록 이 부분의 매트리스만 밀도를 높인 것이다. 

따라서 매트리스 위에 누워도 허리부분이 가라앉지 않고 잠자는 자세가 

수평이 되어 신체의 부담 없이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매트리스도 원상을 잘 유지하며, 쿠션성도 오랫동안 탄력이 좋으며 또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을 뿐 아니라, 공업세탁도 가능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

다. 

가네보합섬은 2000년 4월부터 “렌털(rental: 임대) 매트리스 재사용 회수 시

스템”을 시작하였다. 고령자사회가 되면서 가정에서 고령자를 간호하는 경우

가 증가하자 렌털 침대와 함께 “파이버·쿠션”도 임대수요가 늘어, 렌털업자

가 회수한 것을 세탁·소독하여 다시 임대해 주고 있다. 



가네보합섬은 혼슈(本州) 서쪽 끝에 있는 야마구찌(山口)현 “호후(防府)” 공

장에서 회수된 쿠션을 겉감과 매트리스 속으로 나누어, 겉감은 특수 세탁과 

소독처리를 하고, 매트리스 속은 특수 열처리시설로 눌려 가라앉은 부분을 

바로 잡아서 고온 소독한 다음 렌털업자에게 반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한

다. 몇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고 산업폐기물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고령자 

간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파이버·쿠션”의 수요가 증가하여도 충분히 대

응할 수가 있다. 

또한 건강한 고령자용으로도 “파이버·쿠션”을 사용한 매트리스와 침대를 

제조 판매하고 있어, 요통(腰痛)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

다. 


